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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 복합구조를 활용한

슈퍼코팅막기술 개발

초음속으로 비행하고, 착륙할 때마다 상당한 압력을 받는 

전투기  부품은 400℃ 이상의 높은 온도와 극한의 부식 

환경에도 변화가 없어야 한다.  

이를 위해서는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품에 다양한 성

질을 부여할 수 있는 특수한 표면처리 작업이 필요하다.

첨단표면공정그룹 박인욱 수석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이 

소재 표면에 나노 복합구조를 갖춘 코팅막을 형성하는 방

식으로 부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기능성 슈퍼코팅막 원

천기술을 개발했다. 

연구팀은 불규칙한 형상의 결정입자*와 비정질입자**를 초

고온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혼합하여 나노 수준의 균일한 조

성을 갖는 다양한 종류의 나노 복합구조 구현에 성공했다.  

 * 질화물, 탄화물, 산화물, 브롬화물 등

 ** 세라믹, 금속, 다이아몬드 구조 탄소재료 등

나노 복합구조를 지닌 슈퍼코팅막은 혼합방식에 따라 내

마모성, 내열성, 내식성, 내산화성 등 한 번의 코팅으로 최

대 5가지 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, 부품의 용도에 따라 

원하는 특성을 선택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. 

지금까지의 표면처리가 도금과 같이 특정 화합물을 물에 

용해시켜 금속에 덧입히는 습식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개

발된 기술은 진공 플라즈마 상태를 활용한 건식방식이다.

따라서 습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액이나 독성물질 배출

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

점도 지닌다.   

연구팀은 항공기 부품을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절삭공

구용 코팅막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야금㈜와 약 2년여의 

공동연구 끝에 성과를 냈다.  

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절삭공구 전문기업 한국야금㈜

는 상용화를 통해 해외 제품보다 약 20% 낮은 가격으로 

고성능 절삭공구를 국내 생산할 계획이다.  

특히 그동안 스위스 등의 리딩기업에 의존해 온 코팅장비

의 최적 작동조건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코

팅막을 바꿀 때마다  지급했던 2~3천만 원 가량의 해외 

기술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세계 코팅시장은 연평균 8%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6년

에는 연간 약 13억5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, 현

재 국내 코팅시장은 연간 약 2,000~2,500억 원 규모이다. 

한편 이 기술은 2017년 12월 한국공학한림원이 선정

한‘2025년 대한민국의 삶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100가

지’에 선정됐다. 

주요 경영활동 및 대표성과 




